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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향한 성희롱에 디아즈 분노 폭발…"반드시 찾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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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5회말 1사 주자 3루 상황에서 삼성 디아즈가 1타점 2루타를 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가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2025.09.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삼성 라이온즈를 대표하는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디아즈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처

음엔 아내와 가족을 향한 협박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확실히 선을 넘어선 역겨운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이 일은 반드시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 경찰과 함께 해당 인물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그의 아내가 받은

노골적인 성희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근 디아즈의 아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그의 아내와 반려견을 향해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전송된 바 있으며, 최근에

는 자택까지 찾아와 무리한 팬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디아즈는 외국인 타자 최초의 50홈런,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타점(158타점)이라는 대기록을 동시에 작성한 선수로, 압도

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선수다.

한편 한국프로야구협회(선수협)는 지난해부터 법률 자문과 함께 선수 및 가족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선수협은 이러한 사건이 지속될 경우, 선수 개인은 물론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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